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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단법인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겨레얼살리기 창

립 제10주년 기념 한민족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국내 학교 행사는 물론, 지구촌 곳곳을 정렬적으로 다니시며 해외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계신 한양원 이사장님께 경의와 축하를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귀빈 여러분과 국내외 겨레얼지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찬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대회에 참석하신 종교인과 시민 여러분

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은 세계화라는 거센 파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어느 국가와 민족도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성장하고 발전한 사

례는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거센 파도를 어떻

게 헤쳐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

체성을 겨레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중한 겨레얼을 지켜냄으로써 민

족의 장래를 약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역사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현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경제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진국의 면모를 제대로 갖

추기 위해서는, 물질적 발달 못지않게 우수한 “겨레의 얼과 전통 문화”를 

잘 지키고 살려야 할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우주 만물은 변화 속에 있으며, 개인과 국가

는 물론 그 민족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정신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망각하고 

변화의 바람과 허울에만 휩쓸린다면, 자랑스런 우리 역사와 빼어난 우리 문

화를 져버리게 되는 애석한 일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겨

레얼 살리기 운동의 의미는 매우 깊고 넓다고 하겠습니다.

  국내외 겨레얼 지도자 여러분들이 참여한 오늘의 한민족대회가 날로 발

전하여 상생과 평화를 구현하는 대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향후

에도 지속적이고 활기찬 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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